


우분투 아시아 컨퍼런스 개최
바닥에서 시작하기

우분투한국커뮤니티
한영빈



한영빈

-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대표(2017~2018, 2021~)
- 클라우드메이드 DevOps Engineer (2020.10~)
- 성공회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재학(내년 초 졸업)
- UbuCon Asia 2021 오거나이저
- ’21년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 Hanjp 팀 멘토(보조)
- ‘20년 오픈소스 컨트리뷰톤 – 우분투 한국어 번역 팀 멘토



지난 9월 25-26 주말간 진행한
첫 UbuCon Asia(우분투 아시아 컨퍼런스)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준비해서 개최 했는지
어려웠던 점 위주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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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시작했는가

시작 하게 된 3가지 계기
1. 무모한 결정(?)
2.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우분투 행사나 네트워크가 없음
3. 사라진 우분투 커뮤니티 의회 + 서로 동떨어진 지역 커뮤니티

(LoCo) 와 글로벌 커뮤니티 연결



KCD 2017

’17년도 KCD 계기로, 해외 우분투 커뮤니티 찾아 주변 국가
해외 행사 참석. 찾지도 못했고, 만날 적절한 행사도 없었다.

OSC Kyoto 2017

openSUSE.Asia 2017

KCD 2018

DebConf 18

OSC Tokyo 2019



사라진 Ubuntu Community 
Council (지금은 복구됨)

서로 동떨어진 것 같은
글로벌 커뮤니티와
지역 커뮤니티(LoCo)

https://www.theregister.com/2020/09/14/ubuntu_community_council_revived

https://discourse.ubuntu.com/t/future-of-ubuntu-community



사라진 Ubuntu Community 
Council (지금은 복구됨)

서로 동떨어진 것 같은
글로벌 커뮤니티와
지역 커뮤니티(LoCo)

https://discourse.ubuntu.com/t/ubucon-america-event-proposal-for-canonical-
ubports-and-ubuntu-community



때는 2020년 가을…
글로벌 행사 안 해본 자들의 무모한 결정…

저희 NIPA 지원 예산이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안에 다 써야 해서 세미나 연사 분들께

20~30만원씩 드리려구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쓰기 보단 일본하고 대만
우분투 커뮤니티랑 온라인 연합 행사 하나 준비

해서 해 보는건 어떤가요?

좋아요. 한번 진행해 보죠



어려웠던 점
1. 연락하기, 사람 모으기



어려웠던 점 - 1. 연락하기, 사람 모으기

- 일본: 이메일로 연락하고 제안 – 기존에 교류한 적이 여러 번 있음
- 대만: 이메일로 연락 닿지 않음
- 중국: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연락 닿지 않음



어려웠던 점 - 1. 연락하기, 사람 모으기

- 일본: 이메일로 연락하고 제안 – 기존에 교류한 적이 여러 번 있음
- 일본 팀 제안: APAC 까지 확장 해보는건 어때요?

- 대만: 이메일로 연락 닿지 않음 -> 페이스북에서 검색 -> 페이스북
페이지 발견 -> 페이스북 메신저 시도 -> 5분만에 답장(?)

- 중국: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연락 닿지 않음 -> openSUSE.Asia 에서
만난 오픈수세 중국 커뮤니티분께 도움 요청 -> 텔레그램 ID 를 전
달 받아서 연락 시도 -> 드디어 연락 성공…



어려웠던 점 - 1. 연락하기, 사람 모으기

- 사람 더 모으기
-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각 지역별로 2~3명 모으기.
- 대만 LoCo -> 홍콩 아는사람 연락 -> 홍콩 LoCo, 말레이시아

LoCo 합류
- Ubuntu Discourse 에 공개적으로 UbuCon Asia 오거나이저 모집

하는 글 올리기



어려웠던 점 - 1. 연락하기, 사람 모으기

- 쪼개져서 따로노는 중국의 우분투 커뮤니티…

연락 성공한 운영진:
우리가 다 회사 일에 치여서

커뮤니티 운영
못한지 오래 되었어요…

캐노니컬 중국지사 직원:
여기 운영진 일한다고 운영 안한지

오래 되었어요, 별개로 비공식
우분투QQ 채팅방(3천명 정도)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우분투 중국 포럼:
계속 운영중, 새로운 글도 계속 올라옴(?)



어려웠던 점 - 1. 연락하기, 사람 모으기



우분투 커뮤니티가 아닌 커뮤니티도 행사 준비에 참여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저희도 참여하고 싶어요! 
(우분투 커뮤니티 아님)

인도네시아: 논의 해보고
답변 드릴께요!(연락 두절)
네팔: 연락 불가

해당 지역에 우분투 커뮤니
티가 없거나, 있어도 별 의미
없는 경우
(관심 없음, 연락 불가)

행사 준비에 더 관심 있고,
더 열정적인 다른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대신 팀에 초대



어려웠던 점 – 2. 의사 소통, 의사 결정



어려웠던 점 – 2. 의사 소통, 의사 결정

- 너무나 다양한 각자의 배경, 경험, 의견
- 몇몇 사람들은 주로 30~40명 규모 세미나 경험정도만 있고
-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100규모정도 컨퍼런스 까지만 해봤고
- 어떤 사람은 10년이상 국제 단위 컨퍼런스 준비를 해봤고
- 어느 지역에서는 영어로 발표 가능한 사람 구하기 힘들고, 어느

지역에서는 별 문제 없고…
- 각자가 생각 하거나 경험한 글로벌 행사 모범 사례가 다 다름.

-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특정 의견을 왜 제시하는지 이해가 어
려운 경우도 자주 발생
-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무슨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서로

이해를 못해서…



어려웠던 점 – 2. 의사 소통, 의사 결정



어려웠던 점 – 2. 의사 소통, 의사 결정

이번에 첫 UbuCon Asia 준비 중인데, 요즘 흥미
로운 프로젝트를 하시더군요. 혹시 UbuCon Asia 

에서 한번 소개 해 주실 수 있나요?

와 정말 좋은데요? 꼭 발표 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로 발표를 잘 못해요…

한국어로도 발표가 가능할까요?

어… 음… 어… 글쎄요…?



어려웠던 점 – 2. 의사 소통, 의사 결정

다른 언어 발표 제안도 받죠. 통/번역은 비용 지출이 너무 크니, 
통/번역 지원 없이 별도 언어별 트랙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죠.

그러면 청중이 발표 언어를 아는 사람으로만 한정되어서 별 의
미가 없지 않나요? 통역/번역 지원으로 참가자 대부분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글로벌 행사 그냥 영어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참여
한 글로벌 행사는 다 영어로 발표하고 의사소통 하던 데요?

영어 발표만 지원 받으면 발표자 모으기 힘들 것 같은데…



영어로만 제안서 받으면
충분히 지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다양한 언어로
발표 제안 받아보죠.

(통역/번역 없이 언어별 트랙)

언어별 트랙은 각 세
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청중이 너무 제
한적이지 않나요?

통역사(동시통역)나
번역가(자막) 를 구

해볼까요?

너무 비싸요. 처음 하는
행사에 후원 얼마나 받

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자막 작성/번역 작업
을 도와줄 자원 봉사자를 모

아보죠.
첫 행사에 자원 봉사자 충분히 못 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전 직장(또는 학업)으로 바빠서 자원봉사자

모을 시간이 없어요…)

자원봉사자 충분히 있어도
자막 작업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발표자 분들께 발표 대본을 같이
요청 드려 볼까요? 그러면 자원봉

사자 일이 좀 줄어들 거예요.

아니 대체 어느 컨퍼런스에서
발표자에게 그런 걸 요구해요?

지금 돈도 사람도 시간도 부족해
서, 그냥 영어 발표 제안만 받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아요.



어려웠던 점 – 2. 의사 소통, 의사 결정
- 발표자 영상에 영어 자막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이 가능한 지역별 언어만 추려 내기

-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중국), 중국어(대만), 광동어(홍콩),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네
팔어, 미얀마어

- 9개 언어 -> 6개 언어
- 자원봉사자 지원을 받아 자막 작업을 하되, 가능한 자원봉사자 부담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

- 음성 텍스트 변환(Speech to Text), 기계번역API, CI 등 활용
- 이번 행사에서는 Google Speech to Text, Google Translation API, GitHub Actions 활용하

여 초벌 자막/번역을 생성하고, 이를 자원봉사자가 개선하는 형태로 진행.
- 자막/번역 작업은 각 지역별 언어에서 영어로 옮기는 것만. 반대 방향(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

역)은 참가자가 YouTube 의 자동 자막/자동 번역 기능 활용하도록 안내.
- 지역별로 더 다양한 발표자가 영어를 못하거나 영어 발표에 자신감이 없어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세션의 내용이 최소한 대략적인 맥락이라도 더 많은 청중에게 전
달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



어려웠던 점 – 2. 의사 소통, 의사 결정

“은행 계좌”

“은행 계좌”만 있으면 온라인 글로벌 행사 준비할 때 기업 현금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양한 국가에서 후원 받는건 흔해요.

“은행 계좌”만으로 어떻게 현금 후원을 받나요? 우리 팀원 구성
이 다국적이고, 후원도 각각 국가별로 있는 기업에서 받는다고
하면, 각 국가별로 세금 처리는 또 어떻게 하죠?



어려웠던 점 – 2. 의사 소통, 의사 결정

“은행 계좌”만으로 후원 받기도 어렵고, 단체 설립
및 등록, 단체 명의 계좌 당장 열기도 어려우니, 현금
대신 기념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후원사 프로그
램을 고려해 보죠.

보통 현금 후원을 받는것이 모범 사례고, “은행 계좌”
만 있으면 가능한데, 왜 복잡하게 생각 하시나요? 기
념품 후원이나 온라인 서비스 후원이면 배송이나 결
제까지 다 해준다고 하던가요?



어려웠던 점 – 2. 의사 소통, 의사 결정

“은행 계좌”

“기업“, “비영리 법인“ 명의의 기존 “은행 계좌”
- 이미 10년 이상 오픈소스 컨퍼런스 개최 하시며 법인도 설립

해 보신 분. 당연히, 법인 명의 계좌라고 생각.

“개인” 의 “은행 계좌“
- 주로 20~40명 규모 행사를 개최한 분. 개인 계좌 주로 활용. 
처음 시도하는 행사를 위해 법인 설립과 단체 계좌 개설은 어려
우니 개인 계좌라고 생각.



어려웠던 점 – 2. 의사 소통, 의사 결정

“Fiscal host(Fiscal sponsorship)”

법인이 아닌 느슨한 다른 단체(커뮤니티, 컨퍼런스 조직 팀)의 자금
을 대신 관리 하고, 세금 처리, 인보이스 발행, 회계/재무 관리, 계약
서명까지 관리 해 주는 개인 또는 법인. (보통 비영리 법인)

커뮤니티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큰 규모의 프로젝트나 컨퍼런
스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 줌.

https://en.wikipedia.org/wiki/Fiscal_sponsorship



어려웠던 점 – 2. 의사 소통, 의사 결정

접수 받은 발표 제안서에서 최종 세션 선정하기

- 우분투와 관련이 있는 주제 우선 선정

- 우분투와 관련이 있는 주제의 범위는?
- 선정된 세션 숫자가 부족하면 다른 오픈소스 관련 발표 추가 선정
- 오픈소스와 관련이 없는 주제, 회사 제품/서비스/솔루션 홍보 목적

발표는 반려

👉상세하고 명확하지 않은 세션 선정 기준으로 인한 혼선



어려웠던 점 – 2. 의사 소통, 의사 결정

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오신
오거나이저 분 의견:

플러터(Flutter) 가 우분투(Ubuntu)랑 무슨 연
관이 있나요? 이 주제는 우리 행사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반려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각 지역별 우분투 커뮤니티에서 오신
오거나이저 분 의견:

당연히 관련 있죠! 최근에 Flutter 에 우분투용
앱 개발 지원도 들어갔고, 우분투의 패키지 관
리자 중 하나인 Snap에서는 최근 Flutter가 일급
시민 중 하나가 되었는 걸요?



어려웠던 점 – 2. 의사 소통, 의사 결정

A: 오 좋은데요? 한국에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새로운 기여자 어떻게 모으는지 알고 싶어요.
B: (제안서 세부 내용 잘 확인 못 하신 것으로 추정) Contributhon? 오탈자 아닌가? Contribution? 
지역화? 워크샵 슬롯이 비어 있는데, 이거 번역 워크샵으로 바꾸는 건 어때요?

본인(제안서 제출한): 이건 한국에서 하는 오픈소스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발표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 워크샵으로 바꾸나요…?



어려웠던 점 – 3. 후원 받기

- 후원사를 모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후원을 받기 위한 인프라 부
터가 없어서 후원사 모집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태.
- 세금 처리, 인보이스 발급, 후원 계약에 서명에 사용할 법인명, 

단체(법인) 명의 은행 계좌 등
- 온라인 행사여서 예산 규모가 작아, Fiscal Host를 구할 때 수수료

가 예산보다 커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



어려웠던 점 – 3. 후원 받기

다양한 Fiscal Host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수수료 형태

입금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감

유럽 기반 단체만 이용가능

입금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가져감

입금 횟수=출금 가능 횟수

필요하면 기념품
국제 배송 처리 가능

고정된 수수료 금액 부과



어려웠던 점 – 3. 후원 받기

Fiscal host 없을 때
후원사 프로그램

- 기념품 후원
- 행사 인프라 후원

- 서버, 화상회의 서비스 등
- 자막 제작 후원
- 영상 녹화 후원

Fiscal host 있을 때
후원사 프로그램

- 다이아몬드(8000USD 후원)
- 골드(4000USD 후원)
- 실버(2000USD 후원)
- 브론즈(1000USD 후원)
- 서포터(300USD 후원)



어려웠던 점 – 4. 기타 자잘한 변수

- 경조사
- 가족 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 자녀 출산
- 어쩔 수 없이 몇 주~몇 달 자리 비우실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분

들께 역할 나누어서 넘겨 드리기.
- 우분투 미얀마 커뮤니티 행사 준비 참여 어려움

- 1월 중순 팀에 합류 -> 2월 초, 첫 회의 몇일 전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 -> 참여가 어려우니 여건이 되실 때 약간의 도움만
받기로(간단한 소셜 미디어 홍보 등…)

- 다행이도(그리고 고맙게도) 몇몇 분들은 다른 국가에 난민으로
자리 잡으시고 다시 행사 준비에 참여



어려웠던 점 – 4. 기타 자잘한 변수

-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거나 너무 짧은 분량의 사전 녹화 영상들
- 할당된 시간에 비해 너무 짧거나

- 키노트 45분. 중간에 내용 전달이 잘 안 되었는지, 9분 분량을
제출 받음 -> 좀더 긴 분량으로 재촬영 요청

- 30분 할당. 15분 분량 제출 -> 남은 시간 활용 계획 요청
- 후원사 세션이 아닌데, 대놓고 제품/솔루션 광고가 있거나…

- 어쩔 수 없이 편집 또는 재촬영 요청
- 행사에 사용한 Eventyay 플랫폼에 자동 체크인이나 참가자 분석 기

능이 없음. (실제 체크인 한 사람 수 확인 불가)
- 사전 녹화 영상은 YouTube 플레이백 이여서 YouTube 채널 분석

대신 활용하여 체크인 한 사람 수 대략적으로 파악



• 9.25 ~ 9.26 2일간 일정
• 12개 지역 10개 커뮤니티로 구성

된 행사 준비 팀
• 8개 커뮤니티 파트너
• 6개 후원사
• 총 34세션

• 2 워크샵
• 1 패널 토론
• 5 라이트닝 토크
• 24 일반 세션

• 385명 등록
• 약 140~150명 체크인(추정)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 항상 쉽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역시 일단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잘 듣고 이해하는 것 부터가 중요

-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정하기
- 발표 제안서에서 세션 선정 할 때: 세부적인 선정 기준까지 필요
- 다른 주요 의사 결정을 할 때

- 목표로 하는 행사 규모, 행사 날짜, 준비를 위한 세부적인 일정까지
“미리“ 논의해서 정해두고 시작하기
-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실제 발표 지원자, 참여 등록자 숫자 보고

결정하기엔, 그 전에 필요한 예산 규모 예측과 이에 기반한 후원
사 모집 진행을 시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 사람이 너무 많이 모으면 오히려 의사 결정이 힘든 점.
-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발생
- 이번엔 총 30명이 모였지만, 결국 참여하는 사람은 15명 정도.
- 다음번엔 10명~15명 정도의 오거나이저만 모아서 준비해 보자.

- 이제는 커뮤니티 운영하고 글로벌 행사 준비 참여하기엔, 회사 일
로 너무 바쁜 아시아 지역 우분투 커뮤니티 운영진 분들…
- 커뮤니티가 지속되려면, 커뮤니티에 새로운 사람을 들이고 운영

진 세대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낌.



내년엔?

• 일단 올해 행사 정산 마무리부터(10
월 30일 기준 아직 정산 진행 중…)

• 한국에서 오프라인으로 해 보고 싶
지만. 우선 정부의 방역 지침을 계속
지켜보고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 만약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온라인
행사와는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올
해 행사와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네요.



웹사이트
https://2021.ubucon.asia

YouTube
https://www.youtube.com/c
hannel/UCdy5ggH4LKgUyr0

WIH9DPwQ

Automating boring and 
repetitive UbuCon Asia 
video and subtitle stuffs

https://www.youtube.com/w
atch?v=nebD2frT1MM

Ubuntu Wiki
https://wiki.ubuntu.com/Ub

uconAsia/2021




